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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touching stimulus level of EEG for fabrics to cre-
ate a reference data for product planning of clothes with touching characteristics of high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6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EEG level was 
measured while they touched 6 kinds of Korean traditional silk fabric.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hantung and Myoungju showed the highest and the lowest values of alpha for the touching 
stimulus respectively. The fabric of Shantung showed high values of alpha, beta, theta, delta, 
gamma, high-beta and SMR for the touching stimulus. 2. The values of beta were the highest 
with Shantung and the lowest with Nobangju for the touching stimulus. 3. The highest values of 
theta and delta for the touching stimulus was assigned to Shantung and the lowest belonged to 
Gabsa. 4. The highest values of gamma for the touching stimulus was assigned to Shantung and 
the lowest belonged to Gongdan. 5. The highest value of SMR for the touching stimulus was as-
signed to Santung, and the lowest belonged to Gongdan and Nobangju. 6. The highest values of 
high-beta for the touching stimulus was assigned to Shantung and the lowest belonged to Gabsa 
and Gong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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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단의 촉감은 의복 착용 시 쾌적감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촉감에 대한 감성은 개

인에 따라 다양하므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류소재의 촉감은 의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따라서 의복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감

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의류 생산을 위해서는

만족도 높은 촉감의 의복소재 선택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 의복 촉감에 대한 감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성 평가 시 활용되는 측정방법은 주로 언어표현

이나 생리적 신호 등이며2) 감성공학에서 이용되는

생체신호는 혈압, 심전도, 맥박, 근전도, 피부온도, 뇌

파 등으로 감성이나 감정에 대한 연구에는 주로 뇌

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3) 뇌파(EEG, Electroence-

phalogram)는 대뇌피질 표면에서의 전위의 변동현상

을 전기적인 신호로 측정하여 기록한 것을 말하며

대뇌피질이나 두피상에 전극을 장착하여 검출하는데

전위변동의 크기는 정상인의 경우 10~200µV정도이

다.4) 이는 생리적, 심리적인 두뇌 기능을 반영한 측

정의 지표로써 정서의 상태를 수치나 도표로 해석

가능하게 하여 기쁨이나 쾌적함, 긴장과 스트레스 등

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주며5), 델타(delta,0.1~4Hz),

세타(theta, 4~8Hz), 알파(alpha,8~12Hz), SMR(sen-

sorimotor rhythm, 12~15Hz) 베타(beta, 15~40Hz),

감마(gamma, 40~300Hz+), 로우베타(low beta,

12~16Hz, 15~18Hz), 미들베타(middle beta, 18~

24Hz), 하이베타(high beta, 24~30Hz, 30~40Hz)로

분류되나 뇌파의 설정값은 클리닉마다 차이가 있

다.6) 뇌파는 뇌의 활성화 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단순 계산 시에는 뇌의 전체부위가, 복잡한

계산 시에는 좌뇌가 활성화되고 SMR과 베타가 높게

나타나며7), 허리압박에 따라 좌우 전전두엽에서 뇌

파의 값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8)

이와 같이 뇌파는 자극에 따른 인간의 정서나 신

체 상태 등의 변화에 반응하므로 의복 소재로써의

원단 자극은 의복 선택이나 착용 시의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다. 또한 원단의 촉감 자극은 단순히 쾌,

불쾌만으로 분류되지 않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으

나 촉감 특성에 따른 뇌파 연구들은 촉감자극의 쾌,

불쾌만의 정서에 중점을 둔 연구만 있을 뿐 원단의

촉감 특성에 따른 뇌파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단의 촉감 특

성에 따른 뇌파의 특성을 파악하여 만족도 높은 촉

감 특성을 가진 의복이나 관련 상품 기획 시 참고자

료로 삼고자한다.

Ⅱ. 이론적 배경
뇌파는 뇌의 기능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9) 알

파파는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베타파는 각성상태나 일반적인 작업 시, 세타파는 명

상상태나 창의적 정신활동 시, 델타파는 깊은 잠에

빠졌을 경우나 각성상태에서도 두뇌전체에서 발생하

며 감마파는 고도의 인지작용 시나 극도의 흥분 시,

SMR은 집중력이 높아질 때, 하이베타파는 불안하거

나 긴장한 상태에서10) 출현된다.

이와 같이 뇌파는 정신적,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

므로 뇌파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의학 분야의 질

병 및 정신관련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간질11), 치

매12), 정신분열13), 최면술14)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정서 및 감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뇌파를 인간의 정서 및 감성과 연

관시켜 분석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자극에 따른 뇌파의

특성 분석, 효능이나 효과 입증 도구로써의 뇌파 연

구, 뇌파를 이용한 감성상태의 진단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극에 따른 뇌파의 특성 연구에서는 주로

청각 자극15), 시각 자극16), 촉각 자극17), 압박 자

극18) 등에 따른 뇌파를 분석하였다. 청각 자극 시 알

파파가 감소하고 베타파가 증가19)하며 음악과 터널

통과시의 실내소음 비교 시 음악을 들려주었을 경우

에 항스트레스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20), 직물의

소리자극 시 델타파가 증가21)하고 슬로우알파가 감

소되었으며 시끄럽고 탁하다고 평가될수록 슬로우알

파의 감소량이 크게 나타났다.22)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3d 동영상 시청 시 감마파가 좌우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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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원단 공단 산퉁 명주 갑사 노방주 유똥

조직 수자직 평직 평직 변형레노직 평직 평직

혼용율(%) 견100 견100 견100 견100 견100 견100

두께(mm) 0.25 0.21 0.18 0.13 0.15 0.21

무게(g/m2) 124.9 83.7 67.6 33.6 29.2 62.1

번수 경사 33.6 17.1//2 72.9 - 21.3 18.0/2

(D) 위사 154.5 73.3/2 67.5/2 72.0 22.8/2 17.5/2

밀도 경사 622.6 535.4 177.2 180.6 218.6 550.4

(올/5cm) 위사 215.0 133.6 98.4 125.4 187.0 212.6

인장신도 경사 14.6 16.7 9.6 12.1 18.2 16.7

(%) 위사 18.7 11.0 8.5 14.4 14.5 16.7

인장강도 경사 480.0 210.0 230.0 130.0 100.0 500.0

(N) 위사 370.0 420.0 250.0 200.0 200.0 200.0

<표 1> 시료의 물리적 성질

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23) 컬러 자극 시 색상에 따

라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 뇌의 부위별로 색상에 따

른 활성부위와 뇌파가 달리 나타났다.24) 촉각자극 시

에는 쾌 정서 유발 직물 접촉 시 왼쪽 전두엽과 두

정엽에서 세타가 높게, 좌우 두정엽과 왼쪽 후두엽에

서 슬로우알파가 높게 나타났으며25) 압박자극 시에

는 뇌파값이 증가되어 좌우 전전두엽에서 높은 에너

지 상승폭을 보였고 특히 오른쪽 전전두엽의 값이

왼쪽 전전두엽의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26)

효능이나 효과 입증 도구로써의 뇌파연구는 마사

지 전후의 뇌파 비교27), 의복의 쾌적성 평가28) 등이

있다. 마사지 후의 뇌파 분석 결과 등마사지보다 전

신마사지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높았으며29) 귀마사지 후 항스트레스와 정서지수 모

두 증가30)하였다. 또한 쾌적한 의복 착용 시 슬로우

알파가 증가31)하였고 노년여성에 적합한 의복 착용

시 알파파 및 스트레스 지수 역개념인 알파/하이베

타 값도 증가32)하였다.

그 외 뇌파를 이용한 감성 상태 진단에 관한 연구

에서 김동준, 우승진33)은 허리압박에 관한 데이터 추

출 후 상태별 평가 가능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고,

정연숙34)은 안타까움, 분노, 공포의 감성을 감성평가

지수로 분류하였으며 염홍기 외35) 는 감정에 따른

뇌파 신호가 문자와 아바타로 표현되도록 하는 감정

인식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적, 감성적 자극에 따른 뇌파 분석

및 감성과 뇌파와의 관계 도출 등을 통한 다양한 연

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

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시료 선정
시료 선정을 위하여 한국 전통 견직물 30여종을

수집한 후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및 전문가 집단의

선호도를 토대로 예비실험을 거쳐 가장 많이 선정된

견직물 6종을 선정하였다. 시료는 초록색 계열로 통

일하여 35㎝×35㎝의 크기로 제시하였으며 실험에 사

용된 견직물의 물리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피험자 선정
뇌파분석의 피험자는 의학적 질환이 없는 20대 여

대생 6명으로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뇌파실험
뇌파실험은 실내온도 20±1℃, 습도 50±10% R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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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나이)

항목
S1(21세) S2(22세) S3(22세) S4(22세) S5(22세) S6(22세) 평균

표준

편차

키(cm) 160.00 167.00 160.00 160.00 164.00 164.00 162.50 2.95

몸무게(kg) 48.00 63.00 60.00 58.00 50.00 52.00 55.17 6.01

BMI 18.75 22.58 23.44 22.66 18.59 19.33 20.74 2.23

<그림 1> 국제 10-20 system

<표 2>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의복환경실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3일 간격으로 각

각 2회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식사 2시간 경과 후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본 실험 시작 20분 전에 입실

하여 의자에 앉은 자세로 실험 시작 10분 전에 두피

에 센서를 부착시킨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촉

감자극이 없는 상태의 뇌파측정은 아무런 자극 없이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30초간 측정하였으며,

촉감자극 시의 뇌파측정은 견직물 6종을 피험자들에

게 무작위로 제시한 후 손으로 촉감을 느끼도록 하

여 원단별로 각 30초간 측정하였다. 측정된 뇌파 중

시작 후 10초, 종료 전 10초를 제외한 중간 10초를

연구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측정기계는 오스트리아 Schuhfried사의 Biofeed-

back 2000 x-pert wireless multi-module을 사용하였

다.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이 ‘국제 10-20 시스템

(International 10-20 system)’ 에 따랐으며 오른쪽

귀밑을 기준전극으로 하여 F3(좌전두엽), F4(우전두

엽), T3(좌측두엽 중부), T4(우측두엽 중부), P3(좌

두정엽), P4(우두정엽), O1(좌후두엽), O2(우후두엽)

에 전극을 부착한 후 멀티모듈에 연결하였다. 측정뇌

파는 알파(alpha, 8~12Hz), 베타(beta, 15~20Hz),

세타(theta, 4~8Hz), 델타(delta, 0.4~4Hz), 감마

(gamma, 30~45Hz), SMR(sensorimotor rhythm,

12~15Hz) 하이베타(high beta, 20~30Hz)로, 0.038

초당 1회씩 측정된 자료가 고속 퓨리에 변환(FFT)

되어 각 주파수 대역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파워값이

자동 기록되었다.

4. 통계처리 및 분석
뇌파의 측정값은 SPSS 19.0 for windows를 이용

하여 각 뇌파의 파워값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

결과 유의차가 인정된 항목은 사후분석(Duncan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원단의 촉감특성과 뇌

파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단의 요인별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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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원단
원단별 촉감평가 점수(Duncan)

공단 산퉁 명주 갑사 노방주 유똥

요인

1

얇다 2.08(d) 3.74(c) 3.87(bc) 4.34(a) 4.09(ab) 3.68(c)

가볍다 2.32(d) 3.96(bc) 3.98(bc) 4.30(a) 4.19(ab) 3.83(c)

사각거린다 2.74(c) 3.55(b) 3.47(b) 4.40(a) 4.53(a) 2.60(c)

거칠다 2.13(d) 3.34(b) 3.09(b) 3.83(a) 4.09(a) 2.45(c)

오돌도돌하다 1.77(c) 3.15(ab) 2.81(b) 3.36(a) 3.51(a) 2.81(b)

요인

2

딱딱하다 3.15(b) 2.58(c) 2.68(c) 3.23(b) 3.83(a) 2.21(d)

뻣뻣하다 3.08(c) 3.32(c) 3.09(c) 3.19(b) 4.26(a) 2.21(d)

강하다 3.58(a) 2.70(bc) 2.70(bc) 2.92(b) 3.32(a) 2.47(c)

요인

3

탄력이있다 2.74 2.47 2.58 2.53 2.49 2.62

보송보송하다 3.32(a) 2.79(b) 2.77(b) 2.38(c) 2.17(c) 3.06(ab)

따뜻하다 3.42(a) 2.32(c) 2.23(c) 1.87(d) 1.77(d) 2.77(b)

* Duncan test; a>b>c

<표 3> 시료의 주관적 촉감평가

특성과 뇌파간의 상관관계분석(spearman rho)을 실

시하였다. 뇌파 분석 시의 촉감 특성은 선행연구의

주관적 촉감평가 결과36)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요인

별로 재정리(표 3)하여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알파값
촉감자극에 따른 알파값은 <그림 2>와 같이 자극

없음(a)>산퉁(b)>공단(c)>유똥(d)>갑사·노방주(e)>

명주(f)의 순으로,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을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

게, 명주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무런

원단의 자극이 없을 경우에 알파값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 자극 제시 시 알파파가 증가37)한다는 결과와

는 차이를 보였으나 소리자극에 따라 슬로우알파값

이 감소38)한다는 결과와는 ‘자극에 따른 알파값 감

소’ 라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원단 특성이 유사한 갑사와 노방주는 촉감자극 시

동일한 알파값을 보였으나 산퉁과 명주는 상반된 결

과를 보였다. 산퉁과 명주는 중량감과 강연도가 유사

하며 두께감과 표면재질에서만 근소한 차이가 있으

나 산퉁에서는 알파값이 가장 높게, 명주에서는 알파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산퉁과 유사한 두께감을

갖는 유똥의 촉감자극 시에는 알파값이 중간정도 수

준의 값을 보였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2>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알파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알파값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 <표 4>와 같이 공단(뻣뻣하다＋), 갑사(얇다＋,

사각거린다＋), 노방주(얇다＋, 가볍다＋, 사각거린다

+, 뻣뻣하다＋, 요인3－)의 촉감특성과 알파값은 높

은 상관을 보였으나, 가장 높은 알파값을 보인 산퉁

과 가장 낮은 알파값을 나타낸 명주, 중간수준의 알

파값을 보인 유똥 등의 촉감특성과 알파값과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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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 않았다. 노방주와 갑사는 촉감특성에 따른

알파값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3의 촉감

특성인 ‘보송보송하다’와 ‘따뜻하다’의 촉감평가 점수

는 동일하였으나, 알파값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노

방주는 요인3의 촉감특성과 부(-)의 상관을 보였으

며 갑사는 요인3의 어느 항목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

아 노방주는 요인3의 ‘탄력이 있다’, ‘보송보송하다’와

‘따뜻하다’의 특성 간 상호작용과 얇고 가볍고 사각

거리며 뻣뻣한 특성이 알파값에 영향을 미쳤으며 갑

사는 얇고 사각거리는 특성이 알파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단의 자극이 없

는 경우에는 알파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갑사나

노방주와 같이 얇고 가볍고 뻣뻣하며 사각거리는 촉

감자극에는 알파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사나 노방주보다 덜 뻣뻣하며 두께감이 높은 공단

의 경우에도 ‘뻣뻣하다’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 알파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원단의 두께나 뻣뻣한 특성

등에 따라 알파값이 영향을 받으나 그러한 특성의

크기에 따라 알파값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지는 않

으며 각 원단의 두께감이나 강연도 등을 포함한 기

타 세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알파값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단 요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공단 2 뻣뻣하다(.878*)

갑사 1 얇다(.840*)

1 사각거린다(.891*)

노방주 1 얇다(.828*)

1 가볍다(.828*)

1 사각거린다(.828*)

2 뻣뻣하다(.828*)

3 요인3 전체(-.886*)

<표 4> 알파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p<.05

2.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베타값
촉감자극에 따른 베타값은 <그림 3>과 같이 산퉁

(a)>자극없음(b)>명주(c)>갑사․유똥(d)>공단(e)>노

방주(f)의 순으로,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노방주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방주와 표면재질 특성이 유사하며 중량감

과 강연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갑사의 촉감자극

시에는 베타값이 원단 중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는 경우의 베타값은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께감, 무게감, 표면재질,

강연도 등에서 모두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갑

사와 유똥의 촉감자극에 따른 베타값은 동일하게 나

타났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3>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베타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베타값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산퉁(얇다－), 명주(딱딱하다＋), 갑

사(얇다＋, 보송보송하다+), 노방주(뻣뻣하다＋), 유

똥(탄력이 있다－)의 촉감특성과 베타값은 높은 상

관을 보였으나, 공단의 촉감특성과 베타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라 가장 높은

베타값을 나타낸 산퉁의 촉감특성은 ‘얇다’와 부(-)

의 상관을 보여 산퉁의 두께 특성이 베타값과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베타값을 보인

노방주는 뻣뻣한 촉감특성으로 인해 베타값이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퉁과 갑사의 두께감, 명주와 노방주의

강연도, 유똥의 탄력성 등이 베타값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으며 공단 촉감자극 시의 베타값은 원단

의 촉감특성이 아닌 기타 요인에 의해 낮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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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베타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산퉁 1 얇다(-.828*)

명주 2 딱딱하다(.845*)

갑사 1 얇다(.838*), 보송보송하다(.833*)

노방주 2 뻣뻣하다(.828*)

유똥 3 탄력이있다(-.845*)

*p<.05

3.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세타값
촉감자극에 따른 세타값은 <그림 4>와 같이 산퉁

(a)>명주(b)>유똥(c)≥자극없음(cd)>공단(d)>노방주

(e)>갑사(f)의 순으로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

게, 갑사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원단

의 촉감 자극이 없을 경우의 세타값은 중간정도 수

준의 값을 보였다. 두께감이나 중량감, 표면재질 등

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원단인 산퉁과 명주에서

는 세타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께감이나 중량감,

표면재질, 강연도 등에서 특성이 강한 원단인 노방주

나 갑사의 경우에는 세타값이 낮게 나타났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4>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세타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세타값을 상관관계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공단(얇다－, 오돌도돌하다－), 명주

(얇다＋, 강하다－), 갑사(사각거린다＋), 노방주(뻣

뻣하다＋), 유똥(탄력이있다－)의 촉감특성과 세타값

은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산퉁의 촉감특성과는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높은 세타값을 보인 산퉁은 촉감 자

극으로 인해 세타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 기타

특성으로 인해 세타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

며,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는 경우나 공단과 같이 두

께감과 표면재질의 특성이 강하지 않은 원단, 명주와

같이 두드러지지 않는 두께감이나 강연도를 지닌 원

단의 촉감자극에서 세타값은 중간 이하의 값을 보이

며, 갑사와 노방주와 같이 사각거리고 뻣뻣한 특성이

강한 원단의 촉감자극 시에는 세타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세타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공단 1 얇다(-.845*)

1 오돌도돌하다(-.828*)

명주 1 얇다(.880*)

2 강하다(-.883*)

갑사 1 사각거린다(.878*)

노방주 2 뻣뻣하다(.828*)

유똥 3 탄력이있다(-.845*)

*p<.05

4.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델타값
촉감자극에 따른 델타값은 <그림 5>와 같이 산퉁

(a)>자극없음(b)>공단(c)>유똥(d)>명주·노방주(e)>

갑사(f)의 순으로,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갑사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는 경우의 델타값은 베타값에

서와 마찬가지로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델타값은 노방주나 갑사와 같이 두께감과 중량감

이 낮고 표면재질이 사각거리며 거칠고 오돌도돌한

원단의 촉감자극 시, 또는 명주와 같이 원단 중 중간

이하의 두께와 덜 오돌도돌한 특성을 가진 원단의

촉감자극 시에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단의 두께감과 중량감이 높고 표면 거칠기나 오돌

도돌함 등이 약한 공단의 촉감자극 시에는 델타값이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얇다고 평가

된 명주와 노방주는 갑사 다음으로 델타값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산퉁의 촉감자극 시에는 델타값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중량감과 표면재질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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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두께가 다소 두꺼운 명주의 촉감자극 시에는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5>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델타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델타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명주(따뜻하다－), 갑사(사각거

린다＋), 노방주(뻣뻣하다＋)의 촉감특성과 델타값은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공단, 산퉁, 유똥의 촉감특성

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원단별 촉감자극에

따른 델타값의 크기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델타값이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산퉁, 공단, 유똥 등

의 촉감특성은 델타값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

간 이하의 낮은 델타값을 보인 명주, 갑사, 노방주는

델타값과 상관을 보였다. 또한 델타값과 음의 상관을

보인 명주의 ‘따뜻하다’ 특성은 산퉁과 동일한 수준

이었으나 산퉁의 촉감특성과 델타값은 상관을 보이

지 않아 산퉁의 델타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촉감특

성의 영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

며 갑사는 사각거리는 표면재질의 영향으로 델타값

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7> 델타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명주 3 따뜻하다(-.828*)

갑사 1 사각거린다(.878*)

노방주 2 뻣뻣하다(.828*)

*p<.05

5.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감마값
촉감자극에 따른 감마값은 <그림 6>과 같이 산퉁

(a)>명주(b)>자극없음(c)>갑사·노방주(d)>유똥(e)>

공단(f)의 순으로,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공

단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께감, 중량감이 높고 표면재질이 부드러운 특성

이 있는 공단의 촉감자극 시 감마값이 가장 낮았으

며 이보다 두께감과 중량감, 표면재질의 거칠기가 다

소 낮은 유똥의 촉감자극 시에도 공단 다음으로 낮

은 감마값을 보였다. 또한 두께감과 중량감이 낮으며

표면재질이 거칠고 오돌도돌한 특성을 지닌 갑사와

노방주의 촉감자극 시에는 중간정도 수준의 감마값

을 나타냈으며 이와 상반된 특성의 유똥과 공단의

촉감자극 시에는 낮은 감마값을 보였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6>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감마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감마값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감마값은 요인1의 촉감특성과만 상관

을 보여, 명주(요인1전체＋), 갑사(얇다＋, 사각거린

다＋), 유똥(요인1전체＋)의 촉감특성과 감마값은 높

은 상관을 보였으나, 공단, 산퉁, 노방주의 촉감특성

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명주와 산퉁은 요인1 중

두께감과 표면재질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기타 촉감

특성이 동일하나 산퉁의 촉감자극과 감마값 간의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주의 두께감과 표면재질을

포함한 요인1의 각 항목별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감마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높은 감마값을 보인 산퉁과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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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마값을 보인 공단, 중간정도 수준의 감마값을

보인 노방주의 경우에는 촉감 자극의 영향이 아닌

기타 요인으로 의해 감마값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으며, 명주와 유똥의 촉감자극에 따른 감마값은

요인1 전체의 영향을, 갑사의 촉감자극에 따른 감마

값은 요인1 중 ‘얇다’와 ‘사각거린다’의 영향을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감마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명주 1 요인1 전체(.829*)

갑사 1 얇다(.828*)

1 사각거린다(.878*)

유똥 1 요인1 전체(.886*)

*p<.05, **p<.01, ***p<.001

6.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SMR값
촉감자극에 따른 SMR값은 <그림 7>과 같이 산퉁

(a)>갑사(b)>자극없음․유똥(c)>명주(d)>공단․노방주

(e)의 순으로 산퉁이 가장 높게, 공단과 노방주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두께감, 중량감, 표면재질의 특성이

모두 상반되며 원단 재질의 ‘강하다’ 는 특성에서만 공

통점을 가지고 있는 공단과 노방주는 가장 낮은 SMR

값을 보였으며, 강연도의 특성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갑사와 노방주의 경우 강하다고 평가된 갑사의

촉감자극 시 SMR의 값이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가장 딱딱하고 뻣뻣하고 강하다고 평가된 노방주

의 촉감자극 시에는 SMR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7>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SMR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SMR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명주(요인1전체－), 갑사(얇다－,

보송보송하다－), 유똥(가볍다－, 요인2전체+, 따뜻

하다－)의 촉감특성과 SMR값은 높은 상관을 보였으

나, 공단, 산퉁, 노방주의 촉감특성과는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SMR값이 높게 나타난 산퉁과 명주는 요

인1의 ‘얇다’와 ‘오돌도돌하다’에서만 근소한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촉감특성은 유사하나, 상관분석 결과

산퉁이 SMR값과 상관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산퉁의 SMR값이 높게 나온 것은 촉감의 특성이 아

닌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며 명주는 요인1

의 특성으로 인해 SMR값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

각된다. 따라서 촉감자극에 따라 가장 높은 SMR값

을 보인 산퉁과 가장 낮은 SMR값을 보인 노방주,

노방주 다음으로 낮은 값을 보인 공단은 촉감 자극

이 아닌 기타 특성에 의해 SMR값에 영향을 미친것

이라 판단된다.

<표 9> SMR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명주 1 요인1 전체(-.943**)

갑사 1 얇다(-.828*)

3 보송보송하다(-.926**)

유똥 1 가볍다(-.845*)

2 요인2 전체(.829)

3 따뜻하다(-.880)

*p<.05, **p<.01

7.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하이베타값
촉감자극에 따른 하이베타값은 <그림 8>과 같이

산퉁(a)>자극없음(b)>유똥(c)>명주(d)>노방주(e)>갑

사․공단(f)의 순으로 산퉁의 촉감 자극 시 가장 높

게, 공단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단의

촉감 자극이 없는 경우의 하이베타값은 베타값, 델타

값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산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명주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과 갑사는 두께감, 중량감,

표면재질 등에서 상반된 값을 보였으며 ‘딱딱하다’는

특성에서만 공통점을 보였으나 촉감자극 시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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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의 하이베타값이 동일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1, Duncan test; a>b>c

<그림 8>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하이베타값의 비교

원단의 촉감특성과 하이베타값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하이베타값은 갑사(얇다－, 거

칠다＋), 유똥(얇다－)의 촉감특성과만 상관을 보였

으며, 공단, 산퉁, 명주, 노방주의 촉감특성과는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베타값은 갑사의 얇은

두께와 거친 촉감특성, 유똥의 두께감 등의 영향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원단들은

하이베타값과 촉감특성과의 상관을 보이지 않아 하

이베타값은 원단의 촉감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뇌파임을 알 수 있다.

<표 10> 하이베타값과 (원단별) 촉감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원 단 요 인 촉 감 특 성 (상관계수)

갑사 1 얇다(-.828*)

1 거칠다(.845*)

유똥 1 얇다(-.833*)

*p<.05

8. 원단별 뇌파의 특성 분석
원단의 촉감자극에 따른 뇌파를 비교해보면 <그림

9>와 같이 산퉁의 촉감자극 시에 모든 뇌파가 가장

높았으며 갑사의 촉감자극 시에는 세타, 델타, 하이

베타 값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원단의 촉감특성을

뇌파에 잘 반영하는 원단의 순서는 뇌파값의 크기와

는 달리 갑사>유똥․명주>노방주>공단>산퉁 순으로,

갑사는 모든 뇌파와 상관을 보였으며, 유똥은 베타,

세타, 감마, SMR, 하이베타와, 명주는 베타, 세타, 델

타, 감마, SMR과, 노방주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와, 공단은 알파, 세타와, 산퉁은 베타와 상관을 보였

다. 따라서 갑사는 실험 원단 중 촉감 특성을 뇌파에

가장 잘 반영하는 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산퉁은 촉

감특성이 뇌파에 가장 잘 반영되지 못하는 원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갑사와 노방주는 모든 뇌파에서 중

간 이하의 값을 보여 두 원단의 공통적 특성인 사각

거리며 오돌도돌한 표면특성 및 강도나 두께 등의

특징이 뇌파에 작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9> 촉감자극에 따른 원단별 뇌파값의 비교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원단의 촉감 특성에 따른 뇌파의 특성

을 파악하여 만족도 높은 촉감 특성을 가진 의복이

나 관련 상품 기획 시 참고자료로 삼고자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견직물 6종의 촉감자극에 따른 뇌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단의 촉감자극 시 전반적으로 뇌파가 높게

나타나는 원단과 낮게 나타나는 원단이 뚜렷하게 구

분되었다. 촉감자극 시 산퉁 원단에서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감마, 하이베타, SMR 값이 모두 높게 나

타났으며 명주는 각 뇌파가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

지 골고루 분포하였고 공단과 유똥은 중간이나 중간

이하의 값을 보였다.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는 경우의

뇌파는 알파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타값, 델타

값, 하이베타값은 산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

타값은 중간 수준 이하의 값을 보였다. 원단의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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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뇌파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뇌파는 촉감의

자극 뿐 아니라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변화됨을 알 수 있다.

2. 알파값은 원단의 촉감자극이 없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단의 촉감자극 시에는 산퉁의 촉

감자극 시 가장 높게, 명주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촉감자극에 따라 알파

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공단, 갑사, 노방주였다.

3. 베타값은 산뚱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노방

주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촉감자극에

따라 베타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산퉁, 명주, 갑

사, 노방주, 유똥 등으로 공단을 제외한 모든 원단의

촉감과 상관을 보였다.

4. 세타값은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갑사

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촉감자극에 따

라 세타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공단, 명주, 갑사,

노방주, 유똥 등으로 세타파는 산퉁을 제외한 모든

원단의 촉감과 상관을 보였으며 원단의 요인별 촉감

특성에도 다양하게 반응하였으므로 원단의 촉감특성

을 가장 잘 반영하는 뇌파라 할 수 있다.

5. 델타값은 세타값과 마찬가지로 산퉁의 촉감자

극 시 가장 높게, 갑사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 촉감자극에 따라 델타

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명주, 갑사, 노방주로 나

타났다.

6. 감마값은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공단

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 촉감자극에 따라 감마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

은 명주, 갑사, 유똥으로 나타났다.

7. SMR값은 산퉁의 촉감자극 시 가장 높게, 공단

과 노방주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

관관계분석 결과 촉감자극에 따라 SMR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감마값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주, 갑사,

유똥으로 나타났다.

8. 하이베타값은 산퉁의 촉감 자극 시 가장 높게,

공단과 갑사의 촉감자극 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 촉감자극에 따라 하이베타값에

영향을 미치는 원단은 갑사와 유똥으로, 하이베타값

은 조사 원단 중 가장 원단의 촉감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뇌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뇌파는 원단의 촉감 특성 및 기타 요인

에 의해 특징적으로 변화되며 원단의 미세한 차이점

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원단의 촉감특성 뿐 아니

라 원단의 물리적 성질이나 기타 특성들에 따른 다

각도의 뇌파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파와 원단 간의 특성을 일

상생활에 적용시킨다면 좀 더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의생활에 적용시켜, 긴장의 이완이나 편

안함이 요구되는 휴식복의 경우에는 알파파가 높게

나타난 산퉁이나 공단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며 예술가들의 창의적 작품 활동

시의 작업복으로는 세타파가 높게 나타난 산퉁이나

명주 소재의 의복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도의 인지작용이나 강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

생이나 전문가들의 의복소재로는 감마값과 SMR값이

높게 나타난 산퉁 소재가 적합하며, 강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할 경우의 의복소재로 SMR값이 낮

게 나타난 공단이나 노방주 소재는 적합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이베타값이 낮게 나타난 갑사

의 얇고 거친 촉감특성은 불안감 및 긴장 해소에 도

움이 되므로 불안장애 환자나 기타 안정을 요하는

환자복 등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단을 좀 더 특징적

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한다면 원단에 따른 다양한 뇌

파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

의 피험자와 한정된 원단으로 원단의 촉감특성에 따

른 뇌파의 특성만을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수의 피험자와 다양한 원단을 대상으로 원

단의 촉감, 피험자들의 주관적 감성, 뇌파를 관련시

켜 복합적 감성을 추론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써의

뇌파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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